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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요구안 무리한 것 없다!

2차 교섭, 요구안 취지 설명

4월 21일(목) 15시 보쉬 사내회의실에서 2차 지

부교섭이 열렸다. 이 날 교섭은 지부 요구안 취

지를 설명하고 마무리됐다. 박종우 지부장은 “요

구안이 몇 개 되지 않는데도, 사측 교섭위원은 1

차 교섭 때부터 쉽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심기를 

건드리고 있다. 원활하게 교섭하자.”고 당부했다.

 

요구안은 간단하다!

올해 지부교섭에서는 통일요구안 (산업전환대응, 

위험성평가)과 지부요구안 (임금인상, 퇴직년도 

연차수당, 재정자립기금)을 다룬다. 산업전환대응

은 작년 합의내용에 한가지만 추가한 것이다. 정

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노사 합의로 하자는 것

이다. 위험성평가도 이미 2015년에 노사 공동실

시에 합의했다. 올해는 몇가지 세부 내용을 갱신

하자는 것 뿐이다. 퇴직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

차 수당은 기존에 지급하던 관례대로 하자는 요

구이다. 지부 재정자립기금도 현재 시행 중인 것

을 각 사별로 동일하게 통일하는 내용이다. 사측

이 어려워할 요구안이 없다. 

지부 교섭위원 매주(목) 공동 실천

한편 지부 교섭위원들은 매주 지부교섭이 열리는 

목요일에 공동실천을 벌이고 있다. 사업장 현장

순회, 선전전을 비롯해 중요한 실천투쟁을 매주 

함께 벌여나간다. 이 날은 지부교섭이 열리는 보

쉬에서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.

 <매주(목) 교섭위원 공동실천 활동>   4/21(목) 보쉬 중식선전전



교섭속보 제02호

  2차 교섭 속기록

요구안이많지않아도쉽지않다고?
사 : 오늘 날씨가 화창하다. 벌써 여름 오는 것 

같다. 오늘 교섭 잘 됐으면 좋겠다.

노 : 코로나로 모든 사업장이 전환기인 것 같

다. 소비자물가도 최고치를 찍었다. 노동자들이 

많이 고통 느끼고 있다. 1차 교섭에서 사측 교

섭위원이 몇 개 안되는 요구안인데 쉽지 않겠

다고 하셨다. 작년에 합의한 내용에 추가로 들

어가는 거라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, 1차 교섭 

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표현하는 게 좀 걸린

다. 오늘 요구안 설명하겠다. 

지부 요구안도 크게 무리한 요구안이 없다. 금

속노조가 2022년 요구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

이다. 통일요구안, 중앙교섭 요구안, 지부교섭 

요구안, 사업장 필수요구안. 통일요구안은 작

년, 재작년처럼 지부교섭에서 다루려고 한다. 

중앙교섭, 사업장 필수 요구안은 각 지회 보충

교섭에서 다루면 된다. 통일 요구안은 크게 2

가지이다. 산업전환대응, 위험성평가이다. 산업

전환대응은 5번항을 추가 갱신하는 것이다. 산

업전환이 우리 생각보다 가속화되고 자동차 업

종은 체감도가 크다. 다른 업종도 산업전환이 

빨라지고 있다. 각 지방정부도 관련 제도를 만

들어서 실시하고 있다. 우리가 산업전환 대응

을 노사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

원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건지도 노사가 함께 고

민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는 아주 간단한 

요구이다. 두 번째는 위험성평가이다. 2015년

에 지부교섭에서 합의한 바 있다. 위험성평가

는 매년 진행하고 노사 동수로 참여해서 진행

하기로 합의했다. 거기에 조금 세부적으로 내

용을 추가했다. 조합측 위원 활동을 보장하는 

내용 포함해서 갱신하자는 것이다. 올해부터 

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. 현장에서 끊임없

이 사망사고가 발생한다. 중대재해처벌법으로 

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노조도 전혀 원치 않는

다. 위험성 평가를 공동으로 철저히 진행하면 

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. 

임금인상 요구안은 지부교섭에서 다룬다. 

142,300원 인상을 요구한다. 이후에 노조 차원

에서 각 사별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드

리면 지회별로 논의하시면 된다. 퇴직년도 노

동으로 발생한 연차 청구권 보장은 정년 마지

막해에 근무하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에 대

해 수당 지급하라는 것이다. 작년 대법원이 지

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했는데, 그동안 

사업장에서 지급하던 관례 존중해서 계속 지급

하자는 것이다. 마지막은 재정자립기금이다. 

2017년에 재정자립기금을 당시 지부교섭 사업

장 6개사가 총액 750만원을 분담해서 지급하

기로 했다. 조합원 수 비율로 낸 걸로 안다. 최

근에 지부교섭 사업장이 늘었는데, 노조는 750

만원은 6개사 합의사항이고 추가된 회사는 추

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사측은 750만

원을 고정하고 참여 회사들이 분담하는 방식을 

주장하고 있다. 대각선교섭 사업장들도 비슷한 

수준으로 재정자립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각 

사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. 모두 1인당 5천

원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.


